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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건강은 나에게 

김인호 루카 신부(대전가톨릭대 교수)

흔히 ‘왜 종교를 가지십니까?’라는 질문에 사람

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라고 대답합

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김인호 신부는 신앙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날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 성당에 다니던 한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성당에 다니면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맨날 ‘내 탓이오’ 하니 죄책감만 커지고,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울감만 더 깊어져요” 하시더군요. 

신앙은 절대 심리치료 같은 것이 아닌데 말이죠.

김 신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

하게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자칫 사이비 종교에 빠

질 위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신앙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김인호 신부의 친절한 강의를 통해 건강한 신

앙생활을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신부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본방: 목요일 아침 8시 | 재방: 금요일 오후 1시 · 토요일 새벽 

1시 · 일요일 아침 7시 · 월요일 저녁 8시

      마음을 열면 신앙이 보인다 

마진우 요셉 신부(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

성경의 50번째 책이자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어제도 오늘도 바라보는 사제

가 있습니다. 마진우 신부의 ‘요한복음’ 사

랑은 남다른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듬뿍 묻어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함축적인 사랑의 언어로 되어있어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체험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도와 드리면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은 무엇인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는 무엇인

지,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함께 마음을 열고 생

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정겨운 마진우 신부는 이미 유튜

브를 통해 많은 신자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

니다.

겸손기도 신부의 ‘와서 보시오!’ (7월 20일 방송 시작)

본방: 금요일 아침 8시 | 재방: 토요일 새벽 2시 · 월요일 오

후 1시 · 화요일 저녁 8시 · 수요일 밤 12시

여기 두 명의 신부가 있습니다.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힘들고 어렵게만 여겨지는 

우리 신앙생활을 성덕(聖德)의 길로 안내할 친절한 동반자. 김인호 신부와 마진우 신부를 소개합니다!


